
[보도자료] 쿠팡이츠서비스, 전북도 전주시와 ‘배달파트너 안전
강화’ 업무협약 체결
2025. 11. 20.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오른쪽)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배달파트너 안전 강화 업무협약을 기념하고 있다

CES, 전주시와 배달파트너 안전주행 문화 확산 위한 협력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 행사 등 실효성 높은 지원 지속 확대

2025. 11. 20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지난 19일 전주시와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ES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협약을 통해 배달파트너의 안전주행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이륜차 무
상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배달파트너의 안전 운행을 돕는다. 또한 교육 및 캠페인과 쉼터 물품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에서는 지난 9월, 완산구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행사를 진행해 수백명의 배달파트너가 제동·조향장치,
타이어 점검과 주요 소모품 교체를 무상 지원받았다.

CES는 이러한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누적 5,000여명의 배달파트너가 혜택을 받을 전
망이다. CES는 혹서기와 혹한기 등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청주, 대구, 창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무상 안
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배달파트너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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